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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2 [기획] 연세재딘은 왜 돈을 안쓰나요? - 연세재활학교 이야기
[비평]이것은언론이아니다

3 [기획] lnside ouT이 다시쓰는총투표사태

4=5 [기획] 소통 그게 뭔기요? 먹는건기요?
[후기]총여학생회일년이라

분홍색문로망

6 [기획] lnside ouT! 이성애중심주의 전복기

7 [기획]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운동팀 (아래JL목)의 일년나기
[광괴제5회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8 [기획]총여학생회가성명서를내는이유
[광괴생리결석계공식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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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일을시작한2007년, 예싱치 못한총투표를겪으면서, 그리고적은인원으로공약을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나에게 총여학생회 밖의 친구들과 만님을 기약하는 것은 치츰차츰 환상

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가 안티까웠지만 지금은 그저 딤딤하다 총여힉생회는 대체 뭘 하기에

그렇게 비쁘냐 , 는 질문들을 학년 초에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를 억울한 김정이 들었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여름의 폭풍처럼, 게디가 만날 여름인 양 몰아쳐 일이 줄지를 않건만 뭘 하냐고?

그러나 지금은, 총여힉생회실 인에서만 보이고 그 밖에서는 보기 힘든 준비 괴정들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일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와 같은 말을 요즘에 들으면 억울하지만은 않다 이래서

시간이 약이리고 하나 싶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의 김정이 무뎌진 것은 아

닐 것이다. 니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괴커를 회상하면서도 김정에 횝쓸리기보다 딤담하케

생각하케 되는 것은 총여힉쟁회의 온갖 경험들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니의 확신이 더 깅해졌

음을 의 미 한다고 생 각한다.

이렇게 힘을 얻게 된 기장 큰 이유는 총투표 기간을 비롯해서, 총여학생회 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사람들 덕분일 게다 그들을 만나면서 얻은 에너지는, 고립되어 있는 듯 히고 이무도 몰

리주는 듯해서 혼자 땅 피고 싶은 생각이 새록새록 들 때마다 나를 세워주는 힘이 되었다 총투

표 기간 동안 총학의 총여폐지론에 효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치를 올곧게 전달하키 위해 총

여 인들과 핏대 세워가며 논쟁히고, 김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쓰디듬어 주면서 얻은 연대김은 약

해지려는 나를 보듬는 에너지원으로 님았다 언제 또 내가 이렇게 시람냄새 폴폴 나는 온기와

연대감을 내 힘의 자원으로 님킬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 힘들던 총투표기긴에도 여성주의 운동

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니고, 연대감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낮밤없이총투표에관련해글을쓰고시림들을만니는괴정속에서도우리는한학기

동안 이행하키로 했던 공약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여성주의 세미니는 총여학생회 활동 중에서

도 여성주의를 알고자 하는 학생들과 직 접 만날 수 있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었기 때문

에 더욱 더 포기할 수 없는 여성주의 활동이었다. 게디카 당시 총힉의 ‘왜곡된 여성주의' 가 학

내에 울려 퍼지는 시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리고 생각했다 이 뿐만 아니

라 학내의 이성애중심주의에 균열을 내기 위한 첫 시도로 기획했던 레즈비언 문회제 역시 포기

할 수 없었다. 물론, 그 당시의 니를 상기해 봤을 때 일종의 오기(너희가 아무리 없앨라 그래도

우린 없어지지 않아! , 혹은 더 열심히 운동해주겠어 ! 와 같읜가 작용하키도 했지만 결국 우리

는 세미니를 통해, 레즈비언 문회제를 통해 또 디른 여성주의자를 만니고 학내에 총여힉생회가

하고 싶은 밀을 하고, 힉생들의 밀을 들을 수 있었다

어쩌면행운일지도모른다.내가2007년에총여학생회를같이할수있었고,이런험닌한경

험들을 총여학생회의 여성주의자들과 헤쳐 나갔디는 것은, 니에게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번 때체를 통해 나에게 행운이었던 경험들을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대체 총

여학생회는 뭐해?, 리고 나에게 무심히 질문하던 니의 지인들이여. 이 때체를 보시라. 내가 수

업을 못 나키고, 힉점을 못 챙기고, 밤잠 못 자면서 지 낸 그 역시; 그 반짝거 리는 경험 이 이 신문

에 다 나와 있으니 .

기/%록새록을끈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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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연세재단은 왜 돈을 안 쓰나:요표 - 연세재활학교 이야71

麾 힘 ” 란

릍법 빨썲鬱혔뻤썲훈鬱:훈:;§ 떫팖 뺍 \ ::::'n 4 譯 띵

垈읖뻔쩐넣짧렇핥’. “☎횝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다. 19대 총여힉생회가 임

기를 시직한 이후, 가장 먼저 학생 단위와 만니고, 학내 구

성원 여러분들과함께 이이기 나누며, 승리로 이끌고자했

던 투쟁이 떠오른다 지난 겨울 본관 앞에 천막이 세워졌

고, 재활학교 힉부모님들과 학내외 많은 단체들이 모여 재

활학교 신축과 장애인 교육권 획보를 요구인으로 투쟁했

다 두 달여간의 투쟁으로 연세대 내에 재활학교 신축이

획정되어 부지가 선정되었고, 천믹은 접혔다 그러나 시

긴은 질도 가고, 많은 것이 묻혀져 버리고 있다

장애인교육권확보를위한지난본관앞투쟁도이제1

년이 다 되어간다 그리고 얼마 전 1O월 12일, 재활학교 학
부모님들이 재활학교 신축 기금마련을 위한 비자회를 열었

다 신축부지가 결정 니고 이에 대한 공사도 진행 중에 있지

만 신축되는 재활학교가 현재 재활병원에 있는 재활 학교

와 무엇이 디를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재단은 재활학교를

재단 하이 두면서, 장이인 교육권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

는 양 이를 홍보해왔지만 실상 재활학교에 책상하나, 교육

기구 하나 지원한 적이 없으펴 이를 위한 예산 책정 또한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런 상황게서 결국 재활학교 내

비 평

ol것은 언론이 아니다

의 교육 시설 마련을 위해 희부모님들이 직접 빌전 기금 모

금을 하고 있는 실정 인 것이다 재활병원 한 층에 있었던 재

활학교는 그간 ‘복도 학교 리고 불리었다 교실 인에 흴체

어가 모두 들어갈 수 없어 복도에 흴체어를 두어 화징실을

갈 때면 항상 비좁았던 복도는, 개학식과 졸업식을 할 곳이

없을 때면 이를 진행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지난 천막 투

쟁을 통해 재활학교 신축이 결정 났지민; 신축 공시는 계속

해서 미뤄졌다 몇 개월을 넘기고서야 칙공이 되기는 했으

나, 신축된디고 하여 재활학교의 싱황이 니이지는 것은 아

니다. 신축되는 재활힉교는 학군단 뒤쪽에 그 부지가 선정

되었고,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공사카 진행 중

이나, 수업을 진행히는 교실만이 배정되어 있을 뿐, 재활학

교 학생들의 운동 치료실, 교육 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

간 등은 여전히 전무하다. 재횔학교 힉생들의 수업을 돕고

자 교대로 학교에 가시는 힉부모님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

이 없어, 복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여기에 그간 재횔학교의 운영이 얼마나 피행적으

로 이뤄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실례가 있으니 , 30년 동안 교

장 직을 역임해온 재활학교 교장 또한 재활학교의 지원과

신축에 전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지 키 는 것에만 급급해 히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재활학교 힉생들이 효괴적이고도 지속적인 수업을 통

해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신축되는 재활학교에 대

한 추가 설계와 이에 대한 공시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학교가 마땅히 주장했어야 했던 요구들을 묵살시킨

주체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필요하다 교육

청과 연세 재단이 서로 지원과 금액 책정을 미루며 장이인

교육권에 대해 나 몰리라 하는 태도로 그 책 임을 회피하며

재활학교의 소속이 어디냐를 따져기는 사이, 재활학교 학

~ 문화일보 사태에 부쳐

유한다 이렇듯 언론은 한국 사회의 집단콴음

증을 자극하고 강화해왔다 아니, 그것을 창

출하고 꾸준히 이끈 징본인이다

요즘 기사들의 트렌드는 모

든 비유 혹은 사례를 §신정아사

건' 을 통해 드는 것이다. 네이

버에서 ‘신정아 로 검색하면 사

건과 하등 관련없는 기시카 쏟

○l진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는

때일같이 수많은 신문 기사와

기타 ‘카더라 통신' 으로 이 사

건의 행보와 같이 그녀의 사생

활과 ‘있었을지도모르는P 몸로

비의 의흑, 그리고 그녀 및 관계

자의 온갖 신변잡기를 접해왔

l 빪

이러한일련의지저분한행태의정점에문

화일보 사태가 있었다. 위와 같은 현상을

잘 피악한 문화일보에서 온 국민이 볼 수 있

는 당사의 신문, 9월 13일자 1면에 신정아씨

의 누드시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그것의 선정

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당사의 편집

국징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싱징

적 증거리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게재했다'는

결국 사건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화일보다 단 한 사립을 통해 거짓말과 도덕성에서 성적인 관계

망; 심지어 종교계와 청와대까지 언급할 수 있는 이번 사

태는 한국 시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가 한마디씩 떠들

수 있는 획실한 가십 거 리 다.

끊임없이 시건 딩시지의 성격, 교우관계, 취향 등 사적

영역의 아이템들이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신문 1면,

포털 메인에 떴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기 좋아하는 비겁한

행태가 언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정치' 와 ‘여성' 을 조합

해내지 못하는 빈곤한상상력의 님성증심적 시각이 사인을

디루며 그것을 점점 더 털정치회했댜 따라서 사건은 정치

적 네트워크나 공공 로비활동의 실태로 파익되는 것이 아

니라 §유혹자 여성이 일으킨 공적 영역 분란 으로 규정되

었다 뉴스를 통해 그녀가 어떤 괴자를 먹고 싶어했는지,

관계자와 어떤 대회를 어떤 호칭으로 주고받았는지끼지 알

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친절한 보고서를 받은 것은 그에 연

대딥을 했다 결국 사건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화일보

에 사괴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릭되 었다

여성의몸을보고즐길민한것으로인식하는기득권남

성의 시선으로 신문이 만들어지고, 그 시선을 가진 독자만

을 판때 대싱으로 하는 구조는 존재하는 것민으로 누군가

에게는 힁포이고 폭력이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지에게는

그저 당연한 상식이다. 도덕성을 의심받는 여성에게는

‘당연히, 집요한 사생활 팀책과 같은 인권침해도 가능해

야 하며, 대대적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

다 이러한 일을 통해 모든 여성의 공공 영역 진출에 대한

편견이 조징되고, 성폭력적 보도의 가능성이 여성의 모든

활동에 심리적 위축을 발생시키겠지만; 언론을 관징히는

기득권층의 사고는 그것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은 ‘정치적이고 공식적인 님성' 의 기를 흗트

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민드는 ‘위험하고 사적인 존재' 라

생들의 교육권은 묵살되고 있다. 장이인 교육권에 대해 재

단, 연세대가 주체로 나서지 않는 태도는 비단 연세재활학

교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비징애인 중심으로 찌여진 학내

에서 장애인을 비가시화 시키는 이러한 태도는 학내 장에

인 교육권 확보와 떨어져 있지 않다. 재활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장이인 교육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재단의

태도는 계단을 올리야만 이용할 수 있는 학생회관 높은

턱으로 이뤄진 깅의실이 보여주듯 연세대에 대해서도 그

대로 드러난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징히라고 외쳤던 지난

겨울을 기억한다. 그 당시 우리는 분명 본관 앞 천막에서

연세 재단을 향해 연세 재활학교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재횝학교 신축 부지가 결정된 것이 전부가 아니

다 장이 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이 어 지지 않는다

면 유명무실한 재횔학교 신축일 뿐이다.

연세재횔학교는이제막학내에그존재가알려지고있

다. 그러나 관심만으로는 변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직접

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세재활학교의 장애인 교

육권 확보에 많은 학생들이 동침해야 한다 총여힉생회 역

시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할 연세재횔학교 장애인 교육권

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로, 여성주의적 시각과 이에 비

롯한 활동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 다

2께지M활학교가 궁듬하다편?

연세 Xll활학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힌

한샌 @匡lE학생 연대 (공존) 커뮤니터

c I u b . cywo r l d . co m /ys l 21 8

연세 재활헉교 학부모님회 커뮤니티

c a f e 협 d a u m . n e t/m o i h e r2 0 O 6

는 편견은 그들에게 편견이 아니라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

이다. 문화일보 편집국장 또한 그렇게 믿는 시람들 중 하

나이고, 그는 그저 솔직했을 뿐이다

사실 이러한반여성성은 ‘일간문화일보:처럼 ‘매일매

일 민날수 있는, 일상이고, 한국의 문화 디% 디른 언론들

은 누드시진을 싣지 않았을 뿐, 기본 관점을 공유한디는 점

에서 문화일보와 디르지 않다 빔킬 성폭력 시건을 디룬 기

사에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시건 발생 시각에 방점이 찍히

고, 여성 정치가의 인터뷰는 그녀가 얼마나 §부드러운 카

리스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한다 여성의 모든 활동을

사적 영역으로 환원하고, 그녀들을 ‘암전한 여성' 과 §그렇

지 않은 여성' 으로 이분회함으로써 ‘니쁜 여성' 에게 도덕

적 인 지탄과 전사회적 인 배제의 폭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한국 사회를 이끄는 그들 언론의 당위 이며 의지다

이러한반여성적관점은언론에만만연한것또한절대

아니다. 여성의 경험괴는싱콴없이 성기결합여부로성폭력

의 경중 혹은 발생여부까지도 니누는 법제도, ‘예쁜 애보다

못생긴 애가 더 서비스가 좋다 는 음딤패설이 대통령 후보

의 입에 오를 수 있는 정계,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이리는

낙인이 찍히면 생활공동체를 떠나 갖은 험딤을 김수해야만

하는 학내 분위기 등, 그 어디가 이러한 전사회적 빈여성성

에서 자유롭겠는가? 문제적인 언론은 아미도 문제적인 한

국 사회 지체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견지하며 올바른 목소리

를 내는 것이 본질이리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이 아니 다

성찰의물꼬가트o/I-/걷집을수없더o/다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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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Inside OUT) 3호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라면 기억해주실까 지난 2

번의 (Inside OUT)에서 총여학생회는

모두총투표 '' 일 :l-= 견에 . '흐여대 '구

립투중'럽척희죤  E'획7은흽껴세 ' }태와관

련한 글을 실었음을. 앗, 혹시리도 총투

표리는 단어가 이 글을 읽는 당신께 낯설

진 않기를 바란다. 그저, “아 또 총투

표?” 라는 총투표에 대한 지난한 이야기

들에 대한 찌증 섞인 반응이나, “총투표

가 또 왜 ! '’ 라는 그 때의 여성주의에 대한

비방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떠올라

열 받는 반응이나, 그런 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신디면 기쁘겠다 필지에겐 이 단

어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키에 올해 여

름 연세대를 휘젓고 지니간 총투표 사태

에 대해 아직은 당신의 김칵이 남아있기

를 비린다

계속해서찜찜하케남아있는총투표사

태에 대해 풀어내고 싶은 설들은 아직도 많

다 그 사태의 한키운데서 함께 욕히고, 글

쓰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웃고, 찌증냈던

친구들괴는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며 다시

한번 오만육백가지의 김정에 흽싸이기도

하고, 새삼스레 ‘§그때.. 총여희생회 많이

기 획

3울/77딜

내모든휴일과앞으로한
달간으/ 八/런으/ 八/촉/U/었
다 총종 후三호/힌다 그 때
핸드폰 확인 안 했으면 그
날이라도 장을 지는 건네

3 월 22일

(총여학생호/ 여성주으/ 학

교 사작)

- 지저분한 총여실, 지저분

한 몰졸들로 빈찍뱐찍한

人팀들을 만나려니 쪼끔

민망했댜 그래도 뭐, 다

들 읏으면서 넘겨주더라

아 이 훈훈함

Inside OUr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2007총투표사태

‘<.,</.소” 셥 “ ;7를 . 'w뺨헒숙/琪扁.
퀘년:. 't셴:뻔 텐째‘f!예서 7;"쏀뼈
뿐::쾌빼'쳬혀γ빪 석戱'倂 .빪봤!§:  .
,怠J!芸쒜!톈 썲.*햅:휑 ”宖

헒층여 ~

ml佛햄,!꽤;' '뺍

힘!써요

.우zl가 "

있찮어:;z
J턺  ,

- 礬 ,껴f _

3플/78일

(연세/ 춘추 /면떼/ 통학 총여 대체 가구 검토중,
의 총학생회장 인터뷰가 질림)

~ 글 쓰다 화징실 기는데 무섭더라 이게 테러의 공
포인가싶었다

- 새벽 1시에 지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왜 내가히는
여성해방운동은 다 이 따위냐고 소리지르며 울
었다 아마 이때가 씨음의 시작이었는지도

- 하지만 이대로 질 순 없었다

3월 26일

.”치

躪 젊

M

'
毋홴 따

F 또

친

Ab

벤 M , 벤 , , 뎨 裔 뉩 ; : 흥 犧 협 : , ,

5 dP. • ':

c “ j

.협 성 짧횅;÷흥.
빪 뼜‘“:

§ % \ : ” J \ 별 景 홀 :
, l짧 렇\했씔籌 ‘궁

1떫환.k僑 '함! 훈짧;늘

황 : : ; $ ; *
짧#.

擁 ”鉉훈;쓿팖뺐 .

3 올/ 2 7일

3월 20일

一 참내, 어이가

없어서 이건

뭐... 분노게이

지는 250%

싱승했댜

3 월 29 일

힘드셨죠?” 리는 물음을 받을 때에는 어디

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심징을

가디듬기도 한다 아직도 그때의 논리적이

고, 정치적인 대응에 비빠 풀지 못한 미음

속 응어리와 회는 가시지 않았고, 뻘소리

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 여성주의, 여성주

의 총여학생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

기들을 풀어내고 싶어 끊임없었던 우리의

활동을 미처 내놓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활할 타오르는 화 또한 크게 남아있다

게디가총투표는그때도지금도총학

생회의 발언과 움직임이 중심이 되어 회

지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도 논리적이지

않았던 그들의 소리는 그들의 권력을 빌

어 중심에 있었던 반면, 명확한 논리적

비판이, 그리고 정치가 존재했던 우리의

이야기는 주변으로 밀리며, 언제나 반박

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때의 성명서, 그때의 유인물, 그

때의 논의를 진행시켰던 우리들은 울고,

웃디카, 지금도 살아남아 총여학생회실

에서 일을 하고, 세미니를 하고, 활동을

계획한다. 그때는 죽어있었던, 그것이

편했던 우리, 이제 (Inside OUT)의

2007년을 돌아보면서, 살아남은 우리

의 역사, 우리가 주체였던 총투표의 사

태, 그 역사를 다시 쓰고자한다

아래는그살아있음에대한우리의기

록 이 다

l능하게 하는 현 회칙은
않은 것이 기능했다 총

P 료 - ☞ 중(임시 확운위)
- 총투표에 반대한디는 확운위원의 결의문
이 나왔다. 총회징딘은 당연히 인 왔다.
_ 문장 하니하나를 의결히는 이상한 사태
가 있었떫맡, 얼떫 비표도 세고, 속기
록도 작성했댜 총투표에 대한 획운위원
들의논의는활빨히진행퇴었다.

3울/37일-우리모두슬슬총여실에서시는것

쏠홀총;돌:!뚫빠뺘틀暠.에익숙해졌고락궁홈릭이되었다

~가족의지지를이토록받아본적이-자7/입맛대로공청회롤하자는건지윙지!
_뵉섦젊태~P

蝨\'봐
없는것같다연”넓떫빼曳벤二솔‘흔-.건

翰;;                            ‘4월12일4월6일

(총학생회연세춘추주최으/총투표~총여활동가들이이프거나힘빠졌거나의하나의상태로수렴되었다
좌담회불참으/'(튼밝힘)      -넌지시던지는엄미의지지발언은L듣일으켜세워주는또디른-니는일기장에‘‘괜히총여까지힘이었다

4월77일마’리고써놓았댜
(총학생회중간고사기간에공청화를하겠다는일-그렇게계속못니오겠디는거구나.

독늙

s꾼☜ 二

4 월 4! 일

(총여학생회의 4.4 자보전)

- 지금 생각해도 미음이 띠뜻해지고 얼굴이 훈훈해지고 내 몸

위에서 햇빛이 날 내리쬐는 듯 하댜 히고슬슬포기히고있었다.방적인공지)
몸도D信도많이지쳤고,E든친구들을따리갈수없는지경                                                  -나의담배량은하루반갑에서두갑까지치솟았
에다다랐댜함께자보전을준비하지못히고중도앞에와서                4월/3일                            댜그리고고3때짐시짐깐존재했던생리통이라
지보전을봤을때,총학을대할때도,언론을대할때도느끼지                월요일에학교에와서금요일에집에들어기는것은는아이가찾이왔댜직접딩시지에게담배값과
못했던나스스로에대한패배감이너무나컸댜                          나에게거의당연한일이었다 약값을청구히고싶었다.

-대망의44자보전과친구들은중국하이난으로졸업여행을                -YBS에들어가서작년선거영싱을봤다지금은완
떠났다. 그리고 난 중도 앞에 남았댜 친구들은 해수욕을 출겼 연히쩔어서허우적대는≤끔률와상어가퐁실퐁실하4월/8일

지만;냔그것보다훨씬예쁜지지엽서를보며흐뭇해했댜가      .僞巒巒.      니웃고었고,너隍옆에총회장단도읏고있었댜슬  (충간고(/전날총학생효/첫
-‘扈☞‘.期'프면서도찐해지는영상이었다 번째/공청희)

장총여디운행/L듣할수있어서’그리고우리의정치를다시'!                                            -이것이공청회냐아니L듣한번학생들앞에서선전할수있어서비록짐은제대로못자    '펼썲鹹
고얼굴을퉁퉁부은채로중도앞을지켰지만;행복했댜            4월26일                            씨우다가그나마있던시람_괜힌학생회비시비에,기입히지도않은한총련기입

끼지운운해가며비방에비방이끝을달렸다.열받아들도다나갔다우리는자
서빈빅유인물을민들어서뿌리기로했댜고딘한회체적으로녹취하고일관적4울/28일

4월19일-아침일찍정문앞에                                                  혀를내둘렀다인총회징의우기기전락에의끝에밤을새워서글이완성되었다.-공청회가끝L-匡샴십분뒤에    나가서반박유인물을      -쓰
회칙개정인을다시고친버뿌렸다.어떤남성이                5월4일
전이등장했다공청회도무산    유인물을받자마차악 ('4율/3o일부터5일간진행된총튜포2a7끄%으/투표율로무산)시켜놓고2.O은얼어죽을..의적으로꾸겨서버렸                -끝났다는생각과쉬고싶디는생각을했다우리는고생했다며고맙다며축-끊이지않는정말많은언론  다척'을눈으로직접 하한다며서로를안아주었댜

매체의인터뷰융厚에도몇번  확인하는것은실로무  .    “.      -총투표가끝났다무산되었다드디어나에게봄이왔다
씩같은말을빈복했다우리서운일이었다                    -총투표가끝났다기쁘지는않있고담담했다우리는그동안무엇을한것는우리의말을히고싶었댜                                  일까총학생회는우리의말을얼마나들었을까알수없었다

턺획"흡죡뺘넓통 :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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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세
톄

“리낼fz혼엔훈째옮빼!코≠숙主R티---~上•

학생회는학생들과동떨어진집단와야니기에,우리는다함께지키자는‘자치규약도관들고鮮공유할수.-푹
禍_-幸 ~ .헤.  - 툭있었던것같야놓 그런뎨읊페 항생회멧관싶없는 학생들에게는 피치 위9뼈 명령(⊃째려온것처럴느;껴졌냐 -.

봐시람이너무많아서공동체로느껴지지않키때문일까?우리가자율적○로공존하키에익숙하지않기때드 뤄런 -독달代초內혀脯 트느너먹다럼_뜨~H낙D션☜유드l#년0랴니번며I司별효P男 ●n준떠봐던司던究 난 ■ 뤄F 埠규드串였尸뜀 겨먹守品-되 ☜ - 떪느 없냑b번-먹扁.므덥■먹.흐☜ 터 뜨섭 입씨■L뤄 국솔흐보노밞류표끊록蜀Y측◀택☎4템택 ☞늚롄쉽숨스뜨녀롄국▷비피~H켜템팁낸~尸두륙벽먹흐던凸~초표바켜녀옙內슬닥l벽흐☞D▶혀뜨삶탄뛔凸센
문일까?그것도아니면우리의밀히키빙식이잘못되었는지도몰라.나는그런부분이믹믹히고어려우면서

.츠 토‘소통해야쬈디코생각했기때른에내가할수뺐는밤식은뭘까쟁칙히케됐허.~~~-  ~~~鞫~~
폐 ..-  秊우리이런저런것들마련해놓았습니다.놀러오제요찾아오제요읽어보세요하고참여’<튿원하튼방식-좌낳추
; . .헤 ☞  이크들예게는코냥귀찮은소릭였을지도몰라:우리가이야찌하는여성주의는크들의생활자처를뒤흔드는-
. _ --춘 것들의었으니꺄성찰을요하고고민히케맡드눈것,卨그것들이내삶읠비꾼것처럼맡의지.←워낙더들비쁘☞-堯

혭 .

! # 許駒속

기도해서더귀찮지않았을까?                    .륙---辯罕巒-籬彎.-~主~養-초---주疇十.~.-

그래서친구들과함께찾가치방한흘쟁칵했어먼처발걸고촌붙들고고민하도록부추기는건어떨까_■쓰-뱌쓰■F_꿸피보▽뱝㉿q준跆=三닥르=b떠뜨\흐모■倂■벧느=뜨녁L=트4흐T려늡삶묵☜-雪中爭☜던佇티▽dd완跆玲F먹뜨음☜☞산먹內~F닥륙쾨▶묵칙면쳤닥던☜

우리는 한 번도 들이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시림들이 찾이오지 않는디고 죄절하는 것보디는 나을 것 같기
뵙4▶☜력-■느즈묵=跆뇨램☜=속굶력.D∋뤄팬느■☜흐

도해:터친축한밀들로절명해보든것은어떨까차질우리가쯔든단어들이어려운것은지칠이잖하::혀청  “俸幸~~
犧주의단어해석서를만들어보뇬것도한번쯤생각해봤어.처음접히는:시림들이이해하는태도움아많아될 - .~
텐데다른때체를통해이야기해보는건어떨까.사진이나영상을통해서보여주면더잘와닿잖아.시진전  ← .-

2 '

! 뾰
새

R룐■ J

이나영싱첬을민들어블꺄았,접맡어렵다. 完 尹 -~. -☞ .. -국 十 -  삶- - 壬  . 一 -~.  ;;
이렇게새로운방식들을생긱하며사실니는너무즐거워.우리의여성주의정치가학내에서너무니도중        ;r_똑.---혁..-÷~.~향--☜∋특-굻.텔풀-털-=☞~--:독--~~.~-~密步~~~..F쎌昶

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받이들여지든 것이 볼비흔컬이리고생긱해 올비른 것을 선전해서 시림들이 그 '“
뎡뜨뤄lR흐▶☜느따흔  디꾸F  -즈言=俑셔꾼■느☜루뜨

볼비름은 지지하게퇴든 첫이분롱를 히든 이휴찮아 그:리코 그것이그자림틀을 햄혹히께빈를 첫히화든 학 독 ~龜츠 萍죽 ;;%

선이었으니까이렇케어려우면서토끊엄없이챙칵하고챙컥하면서험녀는것겉야  巷~.   ~~ 풀☞~~~~1i섄j!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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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빼효;," l ‘준'. 빠. . . . . .
내가 느끼는 대로 쓰는 글입니다. 정말 ‘‘내''가 느끼는 대로 쓰는 글입니다.

레즈비언 문회제 할 거라니, 좋디고 별 생각 없이 총여학생회에 빌을 들인지도

1년이 지났구려. 오리 여빠} l’ % 털팀느튼'의닙례칭 여""회이서-나o 의o 비대개 빠, ⊃배개념c',셨어요 그래서

“◎셰늘고탐n폐나裡⊃빽메雯L흑)뢍이되어버리가되고오리송총여냄;'께‘쇄립-노래.x야류

뱌7.oo택며  디~PlU'루γFx술:卜弄펴고七비아돐나금로팬캭추.  을불러주

는 시림들에 흽씨여 시림들과 정 이 붙고 여성주의 에 빠져 신지도 1년이 지났구려

어찌 보면 제대로 낚인 것 같지만 낚일 운명이 었던 것 같기도.

태어나 처음 필뚝질을 배우고 ‘투쟁”을 외쳤던 재활학교 천막이 떠오르는군.

중학교가 없어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는 학생들과 이를 지켜볼 수 없어서 거리로

나온 학부모들. 정신지체 장이인인 우리 이모와 외할머니의 싱처가 떠올라 집회

때 지주 눈물이 나왔지. 연세재단에 속해있는 학교임에도 땅 외에는 아무것도 지

원하지 않고증학교도민들수있도록정관닙'J의..”즐슬' 업下집"따'l 펼 구보 \ 노 그것홑 ‘'

을고쳐달래도천막을칠때끼지해주지않던연세재단에분노가일었어.집

회 때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리고 말하는 재활학교힉쟁을 앞에 두고 고시공부

히는데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서 하라던 수수한 차림의 그 친구가 머릿속에 남아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때에는 ‘나를 응원하기' 프로그램에서 고무징깁을 찢어

깃털로 장식하고 색칠한 후 색디른 응원곡 인무를 민들었지. 아카리카나 연고전

때 응원이 ‘냠성' 적이고 비장애인중심적이고 획일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인 응원을 만들어보지는 취지였는데 기억에 님는 건 디른 팀들의 인무를 보고 웃

어제끼던 모습이네.

학기가시직되고곧있어망치로머리를얻어맞았으니,이른바‘총학회직개정

사건' . 앞집에 실고 웃으며 인시하던 총학이 아무 말 없디카 깁지키 연세춘추1면

에 총여학생회를 없애겠디는 문구를 딜고 나타난 것. 총투표로 총여희생회를 없

애겠디는 그 논리, 사회적 소수자 딘체를 그런 식으로 없앨 수 있디는 생각에 내

목도 언젠가 ‘민주적인' 투표로 동강날 수 있디는 싱상을 하며 두려움에 떨었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미친 듯이 지보를 붙이고 다녔어. 피곤과 스트레스에

절은 총여학생회 사림들의 모습, 때우 얄밉던 총힉생회징의 모습이 기억에 남네.

이외중에도레즈비언문화제를기획할때민은뱐짝뱐짝했었지.이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니의 모습에 놀리키도. 기억니는 건 게이쿠키, 레즈비언파이를 팔며

바리보던 맑은 하늘의 햇빛과 피곤하지만 “난 죽지 않아, 리고 외치 던 온몸의 세포

들. 커디란 무지개플랑을 민든디고 재봉질하며,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생각에

뿌듯해하던 느낌 .

세미나두둥둥.총여힉생회에와서세미니를참많이한것같야책보고시람

들하고 이야기하고. 언제나 내가 배울 것, 고칠 것, 들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느

끼지. 어느새 점점 말이 늘어가고 있는 나를 조심하면서 잎으론 더 많은 시림들과

이야기하고 싶디는 생각이 들어.

올해 초에 왠지 예견했었어. “올한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것을. 그 변화의 핵심에 총여학생회가 있었지. 친구들이 ‘총여학생회에는 남지같

은 여지카 많을 것 같아,리고 말하던 그 총여힉생회에 남자인 내가 있지. 이직도

소피에 누워 자디카 문이 열리면 때우 민밍해 하지만 여성주의는 나에게도 무척

이나 소중한 언어이고 이 언어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총여힉생회는 무척이

나 소중한 공간이 아

그러고보니총여학생희들어와서단어에띠옴표붙이는거배웠네.

by 오리

뽀안 dream

후 기

분홍색 문 로망 三 총여 가을세미나l 三

‘여성주의 바람이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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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콴 3층에는 분홍색 문이 있다 문을 두드릴까 밀까 두드릴까 밀까. . .

그건 9월 13일 7시 경의 일이었다 여성주의 세미니를 오늘 처음 시착한디는 총여학

생회실에 들어가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지만 6시 빈에 시직한디는 세미니에는 벌써

늦었다. 게다가 여긴 ‘비로 그 총여실이 아닌가. 후덜덜.. 막연히 여성주의라는 것을

배워야 하고 체화 일상회해야 한디는 걸 생각하면서 어느 새부터인가 총여솔은 나의

선망  :의대상이되어왔지만문을두드리는순간부터나는내가하는모든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행동에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 나는 종여실 밖에 진

열되어 있는 온갖 뱃지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야 여기 이늑해( ..)라면서 호자 놀고 %엉

다 여전히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2~3분쯤 고민하다보니 내가 너무 바보 같

t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나서 활짝 열어 제꼈다(리기엔 조금 소심

했을지도. .).

그 분홍색 문 안에서 일어나는일들은(그러니까. 내가 참여한 건 세미나니까 세미나

늰 내가 꼭 디른 시림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것들 투성이였댜 그곳

세 나는 정말 순수하게 나일 수 있었고. 또 반대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조합

l여 전혀 디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디른 사립○l 되어봄으로써. 나

H가 민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에한다는 것. 그 사림들의 일장에 서본다는 것이 어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객체화시키는 데에만 익숙해왔던 나는

상대방을 니와 합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이 렇게 한 공동체 안에 서 니를 깊

숙이 실펴보고, ‘상대방 이리는 벽을 허물고 ‘우리' 리는 마음의 공간을 세워 함께한다

는 게 내게는 너무도 훈훈한 경험이었다

또 니는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내표현을 받아들이는 것' 의 의미를 어렵픗이나마 체

회했다 밀을 하기보디는 들어야 한디는 것, 밀을 듣기보디는 주변 시림들의 표정을 둘

러뵈야 한다는 것, 표정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몸짓을 사랑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합

해서 화자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것. . . 이건 디른 세미나에서는 겪어

볼 수 없었을 그런 소중한 것이리고 생각한다.‘ 아주 소소한 누군가의 버릇조치도 (니를

포힘히여) 디른 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너무나 뿌듯하고 사랑스렵게

다가왔다 그게 정말 ‘진심' 이고 ‘나 자신’ 이고, 획대해서 그게 또 한 공동체 안에서

‘니눌 수 있는 ‘따스함 이 아닐까 리는 생각이 세미나카 진행되는 기간 내내 날 행복

하게 했다

‘총여 공동체 속에서 나를 나누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하고, 또세미니에서

만난 많은 진솥텔 된 시림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수디를 떨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세미니는 내게 미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 미음의 문을 열고 들어

가면나는내가일상속에서만났던고민들 여성주의와관련되었건아니건싱콴없이

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의 세상이 생긴 것만 같다 여성주의리는 것은, 굳○l 그 이름

을 규정짓고 울타리를 세우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일 수 있븐 공동체를 보

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거짓의 내가 아닌,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잔

진한 변회를, 크게 소리치고 익을 써 서 주위의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일싱적으로 서로

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 튼다

나는 이제 학관 3층의 분홍색 문을 딛고 니온다 학콴 계단을 내려온디; 일지로 쭉 뻗

어있는 백양로가 보인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 학교 정문이 보인다 그곳을 나서면 신촌

이다 평소 같았다면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더욱 더 비장한 표정으로, ‘나를 보이지 않

을 거야 리는 가면을 썼겠지만 이제 나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오히려, 이전

의 나처럼 가면을 꼭 쥐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괜찮야 있는 네 자신을 내게 보여줘’ 리

을 것 같

고 말하고 싶다 정맡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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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i운동의시직은조금심심했다
고도 평카할 수: 있었다. 19대 총여학생희

선본으로 공익을 홍보하던 시절에도, 강

의실 볶세 도중 갑작스럽게 들어왔탄봬
게q)빼운동은 안 하시니요?' 라는 한 학생

의 칠문을제외히고는 별로 기억에‘답는
질문이 들어온 적도 없디% 공약이 대한 질

문을 기장 가열치케 던지고 파익해서 힉쟁
틀에 게 내 용을 전딜했어 야 할 학내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도 레즈비언 운동에 대한 어

렘 J!

포    싸

J/멸

형,,7j'
戱샤J

낵험/'뚫

‘  Pr  하휴.  /

슬;흡-        ,三
”F효    '‘

~'‘  유 ‘/ ☞'

회?,l가져코있는호모포비아를너무나명
확히 불앞에(나타났댜는 사실이 놀라웠
히호도포비o듣폭로하고 레즈비언의
혼재를 가시회하려던 문회제는 레즈비언
시  Id

. ; 의 엌입과 호모포비아적 분위기리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적나라

하케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고보니, 19대 총여학생회 선거 기

긴에, 선거 기간 동안 후보X信을 띠리다

니며 르포 형식의 기사를 쓰려고 했던 연

떠한질문도받지못했다.치열하케홍보  세춘추수습기자한명이생각난다총여

하고설명하고,논쟁에부딪힐것이리고  힉쟁회에서부터선거활동까지이것저것

예싱했던레즈비언운동은디른공약설명  자신이궁금했던점을질문해대는기자를

속에묻혀서,‘레즈비언운동실시'정도  물리칠순없어서계속대딥해주었다.그

의문구로학내언론에실렸을뿐이다정  러다기지는매우조심스럽게자신의‘개

체를드러내지않던무관심속에서이성애  인적,질문을했다.그리고질문전에,자

중심주의와기부장제의구조를동시에격  신은성소수자의인권이지켜져야한디고

피해보겠디는야심찬레즈비언운동은시  생각하고,ql것이친구들의호기심을대

普爀.,벽빡떪<어‘”열:§.빈爾새.!뺙.'변해'서γ히븐;훈철문임을길게설명했다.질
직 됐 다 .

문음‘‘왜레즈비언운동을하는가?”였다

좋 훼"형羲췰쳐:濱후흘횃클똘
':뼜 .,펭.뻐교 있디는 것이다질문의 초점은 외빼.
‘숯흘; 오후 빼찍짧판레빨비언인기도 아니고, 왜;i낳‘

§월  염“
‘2"㉤

모 보◎ ll지 력 는

3일긴의 레즈비언 문회羲#三흥웨빨\렵척힌짧긴 분통힌키드 아니렀t卜빼봬,
운동중에서기장크게벌인대중행사였  도대체왜힉생들을대표하는힉생회에서

디%화려한무지개빛플랑을학콴에서중  디수의힉쟁이거부김을느끼는레즈비언

도로펼쳐들고행진한개막식을필두로,  에대한이슈를가지고왔느냐는것이다

신나게시직됐다.하지만레즈비언문화  이성애중심주의사회를비판하는레즈

제첫날,신원이확인되지않은중년여성  비언운동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디수의

에게홍보현수막이차례로찢겨니키는사  힉쟁이거부감을느낄거리는사실은이미

건이빌생했다.그리고전시장에서분노  예측할수밖에없었다.그리고이런질문

•

타  류
선  ◇

쇄d

썲    ...        '
삼샤쨘 %피쭹

상

‘☎n,넓

것이다. 그럼에도 불궜짧홀고

회에게 언제나 다수핵뼁희

입장을 물어왔던 언론사들이

입을 디물고, 단 한명의 수솝헒!;자민이 하
에게‘개인적'질문을한것인가.  뛰門..#

' E::蚌㉢

. 셥r ◎ ~ 6 트 .N

천텐

E■  먀

언 문회제, 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 처 럼 레즈비 언을 티지화 시 키 는 호모포비

%廳민톺;재생산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
챙.j회닌 논쟁은 이 시회의 이성애 말하키

방식을 되풀이한다. 개인의 성정체성과

왜레즈비언운동이이루어져야히는지  상관없이,우리는“열심히공부하고,성

에대해질문한그기지는처음부터성소  공해서,이성배우자와행복하케산다'라

수자의인권은지켜져야한디는자신의입  는해피엔딩을학습받아왔다그속에서

장을밝혔디%하지만그인권은은하켸저  이성친구라는단어가곧애인을뜻하는

너머 레

했다. 7 : ‘';;혈썲흥훼'!챦 흡좋;츙
있을것이리는생긱은하지못했을것이  이런일상적이성애적말하기방식을

다 지금 딩장 자신에게 환견퓰趨출히혈막\털”합 뜀盧뺘폐쬠”! 운동에서 새

홋쐈;졺'':둘둘뢰羲챦;빪".:!'둘흥흘혈례 헒j빪빼
인권에 의견

구가 존재할

보류를 걸

혈 툭 충 퓰 헒 형 훨 챦
기지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었댜

‘소수', ‘다양성'이 진보적 지식인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

고 그 ‘진보: 에 대한 강박콴념은 스스로의

못하게 하고, 그

어왔던 총여힉생회 소통 방식 역시 이성애

지의 말하키 권력을 강화시킬 염려가 있었

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지는 변태다'리는 입장에 동조하

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아웃팅될 지도 모

훈 : I : 혈 챨 푭 ; : ' ;
‘민들어진

하였다 이

흘 \ 鐄 핥 월 詰 ☜ 굻 벎 뻬 쫄 l 벌 로 혈 촐 퀄 ; " 혼 윌
제에서직뭘튁뼉”;l회되었다.    결과이다.그렇기에우리는레즈비언운

동에있어서,학내에서“자신의성정체성

뛰의털!;법,홀':i;쭐)'i,납”!뗏썲빪;뽑훑촌녘흙
성애적말하키구조를세미니에서되풀이

억눌러온호모포비이든,표출된호모 함으로써,그것을다시비리보고자한것

이다. 이성애적 말하기 구조를 차용하였

지만, 이성애지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

를드러내며, “동성애는죄악입니디% 나중

에 후회하십니다.''리는 밀을 계속 반복하

는 기독교인도 몇 차례 찾아왔다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 무차별적 테러와 맹목적인

믿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디서부

터 시직해야 할지 딥딥했고, 동시에 이 사

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하고 있었

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기자의 질문을 글에좝 돐 ',,

서 디루려고 히는 이유는, 그 기지카 질른떼, 냅:.

:빪짧쨌羲: ;;훑옳홅뾰옳챘홅!“뼜홅뚫볼홅!
실많은시림들이왜,리는질문을던짧캭활!훰청하빪쌓}흇I않느냐.’‘.레즈비 으로새로운입장을대변하는것이다이
든_-  十一二프릍흖좇좋:튤!훑:}뚫;\\퓔활빪헒뀔흙록"

세상에서 가장 o틈디운 학생회관

팝 소홈, 쌤#‘%흘
n.@l빨kT로 보“l홈\묘'

§.짧; 오.훈.γ쎈 괠표

이러한‘억입적상황을되풀이하는것

이 오히려 폭력적이리고 추측하는 시립도

: ; 혹 헒 혁 :
熙두 레

l 나 속에

즈비언으로 간주되

서 레즈비언의 정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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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묘M목>의 일년나기

량'닌@( 칼f'쳬'삶헤'.서 따뜻삶 홍 뻗

-뗘효\ 휴.'.젠닐一

따뜻이고색디른공겐올짖oi

공강시간에 낮짐을 즐기고, 뒹굴 거리

고, 시험기간이면 중도에서 밤샘공부를 하

다 지쳐 잠을 지키도 히는 등 여휴는 여학

생들에게 편인한 쉼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여휴에서 잠시리도 쉬어가 본 여학생들이

있디면 여휴의 환경이 얼마나 열익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소파와 데이블, 그

리고 냉난방과 공기환키도 제대로 되지 않

는 공간에서 과연 여힉생들이 얼마나 편안

하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문

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직하여, 19대 총여

학생회는 도대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어 있는 여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여학쟁휴게실 환경

개선 운동팀 함께해요!' 리는 플링을 백양

로에 걸었고, 하나 둘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회의에서

여휴 환경개선팀 ‘아랫복 이 결성되었다

여학생휴게실이 아랫목처럼 띠뜻한 공간

이 되길 비리며

OI빅생휴~lll실OI색디른공겐으로

번이면ol떨T]I?

한 친구는 여휴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가 (물론 전혀 모르늰옆의 여힉쟁에게 괜

히 밀을 걸어본디고 하였다 히루에도 수

많은 여힉생들이 여휴에서 쉬어 가는데,

여학쟁들만이 모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서로의 소통이 없음을 아쉬워하

였다 여휴는 단지 쉼의 공간이리는 생각

에서 벗어나, 재밌고 색디른 공간으로 바

꿔보지는 의견이 니왔고, 여휴 문화제라

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여휴에서 함께 영

회도 보고, 사진전시도 하고, 니누고 싶은

이 이기 를 공유히는 등 다양한 행 사를 기 획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사진과 글을 공모

하였고, 전시는 학내 5개의 여휴에서 5일

간 진행 되 었다.

하지만여휴문화제가진행되는동안

그렇게 많은 여힉생들이 여휴에 찾아오지

는 않았다. 처음엔 여힉생들이 어떤 이유

로 이렇게 홍미를 느낄 수 있는 행사에 많

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곰

곰이 생각하게 되었디乃 우선 문회제를 기

획하는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여힉생들이

여휴라는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는가에 대한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실제로 대디수의 여힉쟁이 여

휴를 휴식의 공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

따怠” 모 두 뺘. 뺨젠 사蘚卜고 '감률 '케 냐寸 ;틀
싫과오통으'광“‘-'뱌:D

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으며, 문화제를 통해 여

휴에 대한 인식을 비꿀 수 있을 것이리는

판단 하에 문화제를 진행하였지만, 여휴

리는 공긴에 대해 이용欠信이 생각히는 의

미의 한계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여

러 한계점을 님킨 채 여휴 문회제는 끝났

다. 여휴가휴식 외의 공간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징으로 이용된 적은 거의

없었댜 하지만 이런 행시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디면 치츰 여휴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여휴가 갖는 의미

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

민을 하게 되었다

ol린어휴녀무좁이!

2007년 여름방학이 시작

되면서 (아랫목)에서는 여학

생 휴게실 실태조사를 시직하

였다 학내에 있는 13개의 여

휴를 조시하며 많은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학교 측에서

대외홍보용으로 민든 생색내

기식의 여휴는 굉장히 깨끗하

지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소피는 턱없이 부족하며 불편

한 플리스틱 의자만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여휴를 이용하는 힉생들의 불

만은 이곳저곳에서 토로되었

으나,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

영되고 있지 않다. 게디가 여

힉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여휴의 경우 단지 공

간만 주어진 채 방치된 곳이

대디수였다 단괴대 여힉생들

의 절대수에 비하여 턱없이 좀

은 공간, 관리부족 등 그 실태

는 열익함 그 지체였다 이렇

듯 관리를 담딩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명획한 체계도 밝히

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여

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여휴라

는 공간의 특성상, 지속적이

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학

생들이 없기 때문에 ‘여휴는

공동 공간 이라는 의식이 부

족하고, 이용자들에 의한 최

소한의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

모 우가 청\,' 쓰A루 ,:I휴

.'"'볕꼭x'켜쉑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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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鐸

2oo7 뼉착생 휴준웨삵뼉vH섭 饉 ,침
아랫목;[我來睦J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

로 (아랫목)에서는 ‘여힉쟁 휴게실 환경

개선 요구안 과 ‘여힉쟁휴게실 이용수칙'

을 작성하였고, 각 단괴대 회징들과 함께

논의를 하였다. 여휴 환경개선 요구인은

현재 44대 총학생회 전체 요구인으로 의

결되었으며, 각 단대 여성주체들과 함께

여휴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7 o1힉생휴~III실 뵌명 TII신팀

(◎I텟목)올미무리학머.

(이랫목)에서는한해활동을마무리하

면서 자료집 빌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운동 괴정에서 느꼈던 점을 가득 담아보려

尸

끊젊뺐젊 홀혈험칡핼;체;: 떻꾕'훈 密: } :뚫

.  f

한다 2007 여힉쟁휴게실 환경개선 운동

팀은 프로젝트 팀으로서 활동을 이번학기

로 마무리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아랫목)

활동을 비탕으로 여학생휴게실에 대한 다

양한 고민을 가진 여힉쟁들이 생겨니고,

여휴를 이용히는 수많은 여힉생들이 주체

가 되는 여휴 환경개선 운동이 진행되길

日}란다 (아랫목)의 일년은 즐거운 상상

과 행복한 고민으로 가득했다 여휴에서

쉬어기는 많은 여힉생들이 앞으로 여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졌음을 함께 인

식하고, 앞으로도 즐거운 여휴의 변희카

이 루어 졌으면 히는 비람이 다.

>/대햐시라 샤방샤방 \O/렛목) 자료집

⊃
ⓕ

으

①
•
臣
☞ 伊

o >
~

르 ~ l



뼝

헤 m
~ 르 넓

5 m
•>
C젠

혜

으

교
F
•
•
c빈

F

•

경계에서 숨쉬는 색⊂든 가능성 h]side oUT 19대 총여학생회

기 획 궁

Inside OUT! 이성애중심주으l
密

떻 뱀

; 전복기 ' ;“.

F
藏 $ 벴 /

爻시

현宖    A

@ '

廷 니

j f

X/L          ,冠▷            ←
산색낢
7,솥                  로

표臨/          찮          ,,서    ‘E 쌉J

gyf’ 호뼙.

런
.닌슐/

흑dG銓로떼!r
센롱F'  / ‘꾀⊂‘~ ‘율

@r 협◎Jr흡$☜ JF4

.렇j'흡‘뀄‘

러'즈비,i:!운통의시칙은조음심심했다!‘ 회"l고있는호모포비아틀너무나평
고도평카할슨있었다'9대총여회쟁화' 확하훑앞이r!나타났디는사실이놀라웠
선본으로공약을홍보하던시절에도,강 벤:l싼호로포비아를폭로하고,레즈비언의
의실뷰세도중깁작스럽게들어왔던t왜 뇬재를가시회하려던문회제든레즈비언
게qll;분동은 안 하시나요?’ 리는 한 학생 . 삑 먹입콰 호모포비아적 분위기리는 것에
의j흼문을제외히고는별로기억이k님는  대해서더정획히케인식하고.더적나라
잘문이들어온적도없다공약이대한질  하케느끼는계기가되었다
분을가장가열차게던지고파익해쳐학생  그러고보니,.19대총여힉생회선거기
들에게내용을전달했어야할학내'언론과 간이,선거기간동안후보자들을따라다

의인터뷰에서도례즈비언운동에대한어  니며르포형식의기사를쓰려고했던연

떠한질문도받지못했다치열하케홍보  세춘추수습기자한명이생각난다총여

하고설명하고,논쟁에부딪힐것이리고  학생회에서부터선거활동까지이것저것

예상했던레즈비언운동은디른공약설명  자신이궁금했던점을질문해대는기자를

속에묻혀서,‘레즈비언운동실시'정도  물리칠순없어서계속대딥해주었디%그

의문구로학내언론에실렸을뿐이다정  러다기자는때우조심스럽게자신의‘개

체를드러내지않던무관심속에서이성애  인적'질문을했다그리고질문전에,자
증심주의와가부징제의구조를동시에격  신은성소수지의인권이지켜져야한디고

피해보겠디는야심찬레즈비언운동은시  생각하고,ql것이친구들의호기심을대
직 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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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뀁변해셔뺑히닐:폘문임을 길게 설명했다 질

.뻬웰구'릇뻐훈훨三빻

줄좋:빼률탤눕튼월춤톺 칡;텔;;
1 쟁적인명칭인운동인기도아니었다왜,

i 도대체왜학생들을대표히는힉생회에서

흥 디수의학생이거부감을느끼는레즈비언

, 에대한이슈를가지고왔느냐는것이다.

卜  이성애중심주의사회를비판하는레즈

) 비언운동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디수의

卜 학생이거부김을느낄거리는사실은이미

활 예측할수밖에없었다그리고이런질문

3일간의 레즈비언 문회께듣홍웨폴\鬱 챨퇴?i떫끄분통힌카三 아디혔匈
운동중에서가장크게벌인대중행사였  도대체왜학생들을대표히는힉생회

다화려한무지개빛플링을학관에서중  디수의학생이거부감을느끼는레즈

도로펼쳐들고행진한개막식을필두로,  에대한이슈를가지고왔느냐는것이]

신나게시직됐다.하지만레즈비언문화  이성애중심주의사회를비판하는1

제첫날,신원이확인되지않은중년여성  비언운동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다

에게홍보현수막이차례로찢겨나기는사  학생이거부김을느낄거리는사실은'

건이빌생했다.그리고전시장에서분노  예측할수밖에없었다그리고이러;

것

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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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레

에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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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레즈비언운동이이루어져야히는지

에 대해 질문한 그 기지는 처음부터 성소

수자의 인권은 지 켜 져 야 한다는 자신의 입

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인권은 은하계 저

너 머

했 다 .

. 5 • ~ 6 . w
뻤

L

언 문회제' 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처 럼 레 즈비 언을 티지화 시 키 는 호모포비

bl를 재
횅 ;;:l닌

생산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

논쟁은 이 사회의 이성애 말하키

빙식을 되풀이한다. 개인의 성정체성과

상콴없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

공해서, 이성배우자와 행복하게 산다'라

는 해피엔딩을 학습 받아왔다 그 속에서

이성친구라는 단어가 곧 애인을 뜻하는

瀟빨헒톺핥돝;“돎 틤률풉
이런일상적이성애적말하기방식을있을것이리는생긱은하지못했을것이  이런일상적이성애적말하기방식을

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향겸읗표學출히;꼬, \털”:”瀟뺘폐촉” 운동에서 새

꼿찮빪 빱둘홀록 :'#챦;빪횹율햅훈il 휼햅찰텨빼
인권에 의견

흐 붉 캘 읔 흩 분 틂 흇 촬 헒 빪 i 흙
기지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소수', ‘다양성'이 진보적 지식인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

고 그 ‘진보j 에 대한 강빅관념은 스스로의

못하게 하고, 그

' ‘ 헒 ; : 짧
어왔던 총여힉생회 소통 방식 역시 이성애

지의 말하키 권력을 강회시킬 염려가 있었

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자는 변태다'리는 입장에 동조하

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아웃팅될 지도 모

l ‘민들어진

하였다 이

틀畢푤‘:텔: i월홅트료꿇흙
제에서 직훰헒환할;;”회되었다
러져놨탄호모“쐐ol는:뤠훽뺐칼뚫획 것이비로일상의호모포비이카가져오는
에서직훰헒환할”회되었다  결과이다.그렇기에우리는레즈비언운

동에있어서,학내에서“자신의성정체성

우헥외줄:,흘:빼瀟‘ ;'빻:i빪;쥘홅휸털릎졺
성애적말하기구조를세미니에서되풀이

억눌러온호모포비아든,표출된호모 함으로써,그것을다시비라보고자한것

이다. 이성애적 말하기 구조를 차용하였

지만; 이성애지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

를드러내며, ‘동성애는죄악입니다 나중

에 후회하십니다.”리는 말을 계속 반복하

는 기독교인도 몇 차례 찾아왔다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 무차별적 테러와 맹목적인

믿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디서부

터 시직해야 할지 답답했고, 동시에 이 사

○l 나올 것이리는 사실도 예측하고 있었

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기자의 질문을 글에,: ‘: . .,
.면

서 디루려고 하는 이유는, 그 기지카 질른벽. .:.

I코렬철짧羲:릴 썲 휼빪칡!흙 . '뼜떨훑떻羲뻤
실많은시림들이왜리는질문을던촬늘휑볼§협청하짧,뿅I흇I않느냐”“.레즈비 으로새로운입징을대변하는것이다이

J _十☜ 탄R.蟲로!:혔,,:::흖:흘;,;꿰찮호빪빼,혈혭:롭핵뀔훑흄"

세상에서 가장 o틈디운 학생회관

:짧소홀;‘웽':%톨    이러한‘억입적상황을되풀이하는것
뜁h.αc.k처F료보.“많'붸서.' 이오히려폭력적이리고추측하는시립도

,퓰, 책쎄 펨스 칡흑흘울!;:빪쥼획큄룹굶헒
성을갖지않은시람들에게그세미나는

고통이었을지모른다하지만이성애중심

瀟':. 빼麒;;:‘;:훑;l: :§:;;;;:핥떻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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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 숨쉬는 색匡든 가능성 hlside oUT 19대 총여힉생회

기 획

총여힉생회가 성명서를 내는 이유

이것저것 19대 총여힉쟁회 (Inside OUT) 이 1년 동안 한 일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그리

고 이 글은 우리가 지금껏 낸 성명서 에 대한 것이다 독자들도 그런 의문을 품을 것이리고 생긱되

지만;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우리가 낸 성명서가 ‘일' 이 되 어서 ,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등의 이이기

를 할민큼 양이 방대하지는 않았디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2007년 무슨 일이 있었나?''리는 제

목으로 지금껏 낸 성명서들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쓰고 싶지도 않다 ‘총여힉생회의 성명서' 라

는 소재로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왜 총여힉생회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명서를 쓰나요?”에

있다는사실을 보느쳤던 것같다 'γ벼r  샤矛.세

뜀, 치 탈홀뼈 “l, 뻗우떨뻘을 아니 리솔,떼}쇨을 디플
r)

운운히는 공대 교수님도

대한 혼란을 염려한 공대

생리 결석계를 시행하고

인정할 것이다. 이 거미줄 같

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대부분의 이슈는 우리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총여학생회에

서 함께 했던 연세 재활학교 사태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를 생긱해보자 연세 재활

학교가 설립된지 4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지원도 하지 않았던 연세 재단의 모

습이 계단뿐인 건물들이 학내 장이힉쟁의 이동권을 기로믹고 있는 학내 싱황과 연관 관계가 없

는 것일까? 장에 인 회징실이 성 별 구분 없이 단 한 칸만 존재히는 것도 그냥 어쩌디보니 인가? 비

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시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청년 실업률이 하염 없이 올리키는 상황에서, 몇

년 후면 사회에 니카 노동자로서 실이키야 할 학생들이 있는 힉대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해

고 사태는 구분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은 빈곤 계층과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

성의 빈곤힘을 그대로 재생산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계부앙지로 둔 힉생들의 학자금 대출

과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점차 심회될 것이 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우리와 다른 시긱으로 이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힉생들이 비정

규직 노동지카 해고딩히고, 재활학교가 연세 재단의 지원을 받지 못히는 것을 당연히케 여긴다

등록금이 올리도 2007년 총학쟁회마냥 “학교가 돈이 정말 없나보군요세'리고 넘어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자신의 이동권에 있어서 장애인○l 비장애인 국가의 예산 없음을 동정히는 것이 더 편

하댜 우리는 지식의 상아탑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 로서 힉쟁이 아닌 학교의 입장에, 장애인이

아닌 정부 관료의 입장에 서 있을 기득권층이 될 것이리는 환상 속에서 실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

기 때문에 님성 중심적, 이성애 중심적, 학벌 중심적, 비장애인 중심적, 자본가중심적인 주류에

서 우리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더리도 억압주체의 위치와자신의 사고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

러한 억 입 대싱의 내 면회는 지금껏 억 압 구조의 한 축을 지 탱해왔다 억 입을 스스로 욕망하며 , 자

신의 정체성으로 공고히 하는 방식은 여성들이 지금껏 억 입받아왔던 방식과 디름없다 여성주의

정치는 이러한 억압 구조를 인식하고, 당신의 일상이 억입되어온 방식을 통해 함께 씨워니카고

자 존재 히는 것 이 다.

우리는 여성 주의 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성주의 로서 지 금 사회 의 억 압 구조를 바라보고 해체를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이 이기 하겠디고 선거 에 니왔고 딩선되 었댜 이 것은 선구자 혹은 지 도지로

서 대중을 이끌겠디는 의미가 아니다 억압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성찰하였

을 때 가능한 것이디% 성찰은 이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 스스로 그

것을 받아들였을 때야 기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주의로서 비라보는 사회의 억

압 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특정 이슈에 대한 성명서는 총여학생회의 여성주

의 정치성을 드러내고, 그 이슈의 사회 억압 구조를 설명한다 이것이이밀로 총여학생회의 정치

에 대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이고, 대의 기구로서 우리의 정치를 대중에게 검토받을 수

있는 것이리고 생각한다

이 글로 “얘네가 날 기르치려 드는걸끼?”라는 등의 §성명서' 지체에 대한 질문은 해결이 되기

를 비란다 그리고 앞으로도 총여힉생회의 성명서의 내용에 대한 활빌한 비판과 소통으로 학내

구성 원들과 함께 이 야기할 수 있기 를 바란다.

여성주의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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